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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날    짜 2019. 9. 25. (총 2 쪽) 

보 도 자 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6차 방청 2019. 9. 25. (수) 10:00~12:30, 서울중앙지법 417호 

 

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 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1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3.​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1 5차 방청은 당일 법원의 갑작스런 기일변경으로 실제 방청이 이뤄지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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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끝.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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